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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최근 기도가 깊이 안 되어 기도하기 위해 

월명동에 온지 3일째 되던 날 새벽 눈을 떴을 때, 

제가 이 위대한 섭리사 안에 있고 

소중한 월명동에서 눈을 떴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

고

선생님께서 얼마나 월명동에서 새벽을 맞고 싶으실

까 

생각하니 가슴이 찡해져 왔습니다. 

돌축제가 한창이라 구경할 것도 많았지만, 

하나님께서 계속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

감동을 주셔서 너무 마음이 설레 참지 못하고 

감람산으로 향했습니다.

가는 길 내내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해 주셨습니다.

감람산에서 선생님을 위해 기도드리는데,

한 장면이 보였습니다. ]

* 환상 *

앞에 보이는 웅장한 대둔산 정상에 흰 구름이 있었

는데,

그 구름 위로 선생님이 앉아 계시고 

선생님 오른편에 부흥 강사님, 

왼편에는 수련원 원장님이 함께 앉아 

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.

그리고 그 위에 다시 아주 크고 빛나는 흰 구름이 

있었고 

흰 구름 위로부터 눈부신 광채가 

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. 

순간 신약시대 제자들이 본 변화산상 구절이 떠올

랐고 

(마 17 : 1-9)

그 광채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신 것이라는

깨달음이 왔습니다. 

그 순간 선생님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바뀌었습

니다.

그 밑으로 거대한 바위들과 나무들이 있었는데

모두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. 바위들은 지도자요, 

나무들은 사람들이라고 깨달아 졌습니다.

그때,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렸습니다.

마치 천지에 울리듯, 큰 음성이 마음 가득 울렸습니

다.

* 하나님 말씀 *

사랑하는 자야,

나 여호와가 이르노라.

이젠 때가 되었노라.

마지막 전쟁 총력전이니, 

섭리 군대를 재정비하고 앞장 세워 

세상으로 전진하게 하노라.

보라. 

삼위와 지구촌을 의논하는 자 있으니, 

인간으로서 유일한 자, 선생이다.

그리고 나 여호와가 세운 두 증인이 있노라.

이제 심령이 깨어나지 못한 채, 

입술로만 외치는 자들,

중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산으로 몰려든 자들

에게 

나 여호와 심판이 손을 내리려 하노라.

(그때, 또 장면이 보이길

대둔산 옆에는 작은 동산이 있었는데, 

그 정상에 주님의 세마포 옷을 흉내 내어 입고 

가발을 쓴,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. 

그 남자의 위로 검은 구름이 잿빛을 내며 가득했고

그 남자의 아래에는 많은 나무들이 그 남자를 향해 

올라가고 있었습니다. 

그런데 그 나무들은 처음에는 싱싱한 모습이었는데, 

정상을 향해 오를수록 뿌리에서부터 

썩어가고 있었습니다. 돌들은 모두 뿌리부터 흔들거

려 

무너질까 위태로워 보였습니다. 

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. 

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

전혀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았습니다.)

오직 나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라. 

이곳 섭리사 뿐이니라.

보라. 이 산에 진정 나 여호와의 빛이 있음을 전하

라.

너희가 진정 산 옮기기 작전을 펴야 한다.



(곧 큰 소리와 함께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번개가 

치며 

더욱 검은 흑암의 구름이 몰려왔습니다. 

그 동산은 무너지고 산사태가 났습니다.

나무들은 다 쓰러지고 땅이 갈라지고 

그 땅속으로 모두 들어가 버렸습니다.)

곧 이루어질 일이다.

대둔산은 나 여호와의 축소판이요, 선생의 모습이

다.

나의 정기, 대둔산의 정기를 섭리사 30년 동안 

예수를 통해 오직 선생에게 주었노라. 

예수의 강림을 선생 통해 준비시켜 왔노라.

심령이 깨어나 외치는 자는 이 산에,

심령이 죽어 외치는 자는 저 산에 거하게 되노라.

예수의 심정으로 외치는 선생을 통해 

모두 대둔산의 정기, 

즉 나 여호와의 정기를 받길 원하노라. 

모두 이 진실을 알려 이 산으로 오게 하라.

모두 나 여호와의 성산에 거하게 하라.

이 산에 거하는 자만이 

가장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재림을 맞으리라.

산들아, 돌들아, 자부심을 가지고 외치어라.

너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담대히 알리어라.

두려워 말아라.

산을 내려가지도 말고 정상을 향해 

나날이 더 가까이 다가오너라.

섭리사 법을 주나니,

이 산을 오르는 자, 재림을 맞을 것이요,

이 산을 내려가는 자, 재림을 맞지 못할 것이니라.

옆 동산은 쳐다보지도 말아라.

그 동산을 오르면 정녕 죽으리라. 

이 산만이 너희를 살린다.

나 여호와가 오늘 너희에게 보여 준, 

이 모든 것을 정녕 이루리라. 


